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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ribble - 2014



“미(美)를 추구하고, 탐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” 예술가!

다르게 표현하자면 “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런 아름다움들과 여러 관념적 현상들을 가시화 시켜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이” 

미의 추구, 탐닉, 소유를 캔버스나 인화지에 가두거나 다른 특정한 물체에 가두며 손에 잡혀지는 아름다움으로 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

에서 예술가들을 때때로 회의에 빠져든다.

미 추구에 근본적 합목적성의 정의를 자유롭게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.

고대 그리스-로마시대의 맹목적 신 중심의 미가 나은 해석에서부터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며 인간중심 미적표현과 현대에 이르러 앞의 

둘을 아우르는 다양한 해석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심미적 인간의 욕망 표출 쾌락 속에 숨어있는 악의 발견이다.

일 년에 한 두 개씩 생산되는 명품은 장인의 손을 거쳐 수억원에 팔리고 

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의 가죽은 동물 보호단체의 비난을 무시하며 모피코트로 만들어져 또 수백 수천만원에 팔린다. 아름다움을 추

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살생과 소외의 상대적 박탈감을 양상해 내며 모순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.

이 아름다움의 추구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 까?

보편적으로 미는 단순하게 인식의 감정적 측면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. 

그러나 그 보편성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지만 미적 판단은 보편적 객관성을 수반하기에 진이나 선의 판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

개념의 보편성은 아니다. 따라서 미는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 

칸트의 미학 이론에서 독자적인 감성적 인식의 영역에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. 그러나 미를 진(眞)이나 선(善)에서 분리시키고 

감성에 대응하는 면에서만 추구해 갈 때 미는 악과 결부 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.

미가 진이나 선과 단절되면 반대로 부조리나 악과 결합되는 것이다. 그만큼 미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가 곤란한 일이다. 

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순간 나비효과처럼 다른 한편에 그 무엇인가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. 

악한 것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함정.

이 함정 속에 악을 어떤 방식으로 숨기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에 대한 문제.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이 또 다른 해석을 하게한다.

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..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. 10.    이 종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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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mory - 2014



06 07

Temptation -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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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o bought my pottery -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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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mptation - 2014-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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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ightlessness -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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